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신임 사장에게 바란다

MBC의 신뢰회복, 방송장악 청산이 최우선 과제
 

공영방송 MBC의 새 사장에 최승호 해직 피디가 선임됐다. 지금 MBC는 9년 간 이어진 방송장악의 폐허 
위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잃어버린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MBC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
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오락을 제공하는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제조건은 방송장악의 어두운 잔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청산이다.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MBC 
파괴 공작,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 불법 해고와 대량 징계와 유배,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유린
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성과 청산이 전제돼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신뢰받는 공영방송 MBC를 재건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우선 신임 사장이 단행할 첫 인사에 주목한다. 방송장악의 어두운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할 
수 있는 인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사, 구성원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최고의 컨텐츠 생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인사를 기대
한다. 

문화방송 노사는 내일 최승호 사장의 첫 출근길에 ‘노사 공동선언’으로 해직자 즉각 복직을 발표할 예정
이다. 5년 전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해고된 구성원이 새 대표이사
가 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공정방송 실현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기대한다. 

노동조합은 MBC가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의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새 경영진과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이제 노사 모두 MBC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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